
2020년 8월 소비자 실무 위원회 결과 보고서

• 일 시 : 2020년 8월 18일(화)

• 참 석 : GS SHOP 고객 5명, GS SHOP 임직원 4명

• 안 건 : GS SHOP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경험 청취

‘선물하기 서비스’ 이용경험

• 서비스 전반

-. 받는 사람이거절하면, ‘재선물하기’이런기능이있었으면좋겠다. 그렇게하면받는

사람도안받고싶다가도그럼 한번 받아볼까하지 않을까요?

-. 받는 사람의정보를내가 입력할 수있게 해주면좋겠다. 나이드신분 들은주소입력하기

힘들어함. 내가보낸다면받는사람정보를입력해서‘깜짝 선물을보냈습니다.’이렇게메시지

만 간단하게가면받는 사람이따로입력하지않아도되게끔해주면안되나생각했다.

• 서비스 차별성

-. 거의 흡사한 것같아요. 파는물품이다를뿐이지설명하는내용은비슷한것 같다. 제일 먼

저 시작한데가카카오톡으로알고 있는데, 그래서그런지거기의제일좋은장점만따서그런

지 다비슷한것 같다.

-. 주력 상품들이있잖아요. 내가사고싶어도GS에는그상품을안 팔면할 수없이 다른데서

사야하듯이, 주력으로상품들이있는데그게 있고없고의차이인것같다.

-. 편리한건 다 똑같아요. 소비자입장에서는조금이라도싼 데서사는 건당연한것 같다.

• 기능 만족도

-. 생일에꽃도보낼 수있고 그런게 없다. 선물 할상품이다양했으면좋겠다. 카카오톡처럼선

물용으로가볍게보낼 만한상품이많았으면좋겠다.

-. 선물을고르려고하나씩보는 데너무 오래걸려요. 생애 주기별로상품이분류되어있지 않

아요. (출산/유아/청소년/20대/노인...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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